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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음서제’로 비판받는 법학전문대학

원(로스쿨)이 아니더라도 법조인이 될 수 있

는 기회를 주기 위해 변호사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로스쿨 도입으로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

로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이 부상하는 것

이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지난 11월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을 열고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을 위한 변

호사시험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변호사 예비시험이란 로스쿨을 거치지 않아

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하는 시험이다. 

현재 일본과 미국에서 시행 중이며 한국에

서는 로스쿨이 아니어도 변호사 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상태다. 

대한법조인협회 측은 이날 회견에서 “현재 

법조인양성제도는 2017년 사법시험 제도가 

폐지되면서 로스쿨 제도로 일원화 돼 있어 로

스쿨을 나오지 않고 법조인이 되는 방법은 존

재하지 않는다.”며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됐지만 로스쿨 제도는 아직도 국민들

이 원하는 바람직한 법조인양성제도로 인정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공정성 측면에서 국민들은 

사법시험 제도를 로스쿨 제도보다 더욱 선호

하고 있다는 사실이 관련 여론조사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오신환 의원은 지난달 10월 3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 실현을 위

해 사법시험 부활과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

입을 진지하게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대한법조인협회도 변호사시험법 개정

안의 신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대한법조인협회 측 역시 로스쿨에 갈 수 없

는 국민들을 위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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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드는 것이 공정성의 가치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

입을 위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조차 시도하지 않는 국회는 결과

적으로 공정한 법조인양성제도의 도입을 막

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국회는 20대 마지막 정

기국회에서 변호사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국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촉

구했다. 

(출처/파이낸셜뉴스)


